
미국 테러사건 이후의 홍콩 니트업계의 움직임 

 

2002년 1월의 홍콩정부 발표에 의하면, 1997년에 영국이 중국에 돌려줄 때

까지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홍콩의 실업률이 7%대를 웃돌고 있어 과거 최악

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홍콩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 있어, 거리가 시끄러워, 보기에

는 매우 활기가 넘쳐 있다. 또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도시이므로 중심

지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몰려온 관광객들로 흥청거리고 있다. 그런데 작

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뉴욕의 동시 다발 테러사건 이후, 홍콩의 관광이 

한 때는 완전히 뚝 떨어져 거리가 아주 한산하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종전수

준으로 회복하였으며 특히 금년 구정(舊正)부터는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외

국관광객도 제법 눈에 띄게 되어 세계적인 관광 도시 “홍콩”의 제 모습을 되

찾은 것 같다.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생활 상태를 보면,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물가는 오

르고, 서비스업을 제외한 각종 사업이 많이 사라져 공동화(空洞化)하는 등, 

선진국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실업자를 비롯한 나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난 

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다. 

토지나 호화 아파트 등의 건설업에 있어서는 정부와 규모가 큰 개발업자

들이 해변가의 바다를 메워 “뉴·타운(new town)”을 개발하고 적정가격으로 

분양하여 자금을 회전시키고 있다. 제조업들은 대부분이 1980년대 후반부터 

주요 생산설비를 심천(深 )을 비롯한 광동성(廣東省)의 신개발지역으로 옮겨 

가동하고 있어, 홍콩 내에 있던 큰 생산공장의 시설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

다. 

홍콩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많은 주재원들은, 가족은 홍콩에서 살고 있으면



서 주재원들은 홀로 중국내의 회사나 공장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가족이 

살고 있는 홍콩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며, 홍콩도 중국에 비하여 고임금

을 비롯한 高코스트 체질 때문에, 제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 홍콩 고유의 기능은 살아 있어 

작년 9월 11일 이후 12월까지는 이미 체결된 거래 계약의 취소나 수출상

품의 선적정지(船積停止) 등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여 큰 혼란이 있었으나 새

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많이 원상태로 회복되어 최악의 상황은 벗

어난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은 홍콩이 그 동안 기반을 구축해 온 세계 섬유산업의 시

발지(始發地)나 집산지(集散地)로서의 터미널(terminal) 기능이나 인재뿐 아니

라 광범위한 비즈니스의 축적된 경력 등의 소프트웨어(software)들을 다시 살

려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콩은, 세계의 생산기지인 “중국”을 뒤에 업고 있어, 이 기지의 창구(窓

口)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입구(入口)로서 충분히 그 지리적인 입지 조건이나, 도시나 산

업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본 시설의 인프라

(infra : infra structure)가 잘 되어 있어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탈리아의 한 방적회사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니트용 원사로 짜는 스웨

터 등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큰 어패럴 회사

의 바잉·오피스(buying office)나 기획부서 등의 소프트웨어의 핵심부서는 모

두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인원을 늘리고 규격 제품의 스톡·아이템

(stock item : 재고품종)을 늘리는 등으로 지금도 홍콩 현지 법인의 기능을 강

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홍콩은 여전히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거

점이 되고 있다. 



중국이 WTO(世界貿易機構)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2005년부터는 무역이

나 원료나 제품 등의 물류(物流) 중심 기능을 맡고 있는 홍콩의 역할도 서서

히 변화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홍콩이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

며, 홍콩의 섬유산업도 이와 같은 기능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 수출니트상품도 격감 

홍콩은 오래 전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니트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2001년)과 비교하여도 경기가 좋지 않다. 홍콩의 규모가 큰 상사

의 니트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일본 수출이 수량으로도 20% 줄었고, 금액

으로도 20% 줄었다”고 한다. 

또 다른 홍콩의 큰 니트회사 간부는 “일본의 경기가 호전할 조짐이 안보

이며, 잘 팔리는 상품이 따로 없이 모두 비슷하여, 춘하절에는 컷·소(cut·

sew)나 직물제품의 기획은 많지만 니트제품은 신통치 않아, 춘하절 상품만 

분석해 보면 주문량이 작년의 반도 안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니트제품에서도 저가격품은 상하이의 북쪽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어 주문량

도 해마다 줄고 있다. 부가가치(附加價値)를 올려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여도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면 이 시설의 가동을 유지하는데 최소한도의 생산량은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과연 앞으로도 일본의 

어패럴 업계만을 의존하여도 되는 것인지 홍콩의 큰 니터들은 앞날을 걱정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시장에서도 최근 제조업자가 직접 소매하는 어패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단 사이클·소로트(短 cycle 小·  lot)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가치관(價値觀)이나 유행이 다양화하여 과거와 같은 큰 유행도 만

들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성수기가 오기 전에 주문을 받아 생산하던 것을, 지금



은 성수기가 되어야 소비자의 동향이나 소매점의 팔림새나 유행의 경향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상품을 생산하여야 하므로 어패럴 업계도 이러한 변

화에의 대응도 쉬운 게 아니다. 

상사계열의 홍콩 어패럴 회사의 한 니트 책임자는 어떻게 담당팀을 만들

어, 원료의 선정으로부터 염색, 니팅, 품질 체크, 출하까지 적시에 상품을 만

들어 시장이나 소매점에 공급하는 작업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